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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 2천 명 증가하며 1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지만, 그 배경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자리하고 있다. 서비스업, 특히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의 고용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건설업과 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하며 청년층 고용은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시적인 정책 효과에 따른 고용 증가일지, 지속적인 회복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본문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 2천 명 증가하며 1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천915만 4천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소매업은 약 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고, 숙박음식점업 또한 고용 증가에 기여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또한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하며 서비스업 전반의 고용 시장 개선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의 그림자는 여전하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15~17개월 연속 고용 부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소비쿠폰의 효과가 주로 일용직이나 임시직 증가에 집중되면서 제조업과 같은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 고용률 하락을 야기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으로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지속적인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기 회복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정책 효과를 주시하면서 고용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고용 시장이 일시적인 정책 효과에 그칠지, 아니면 지속적인 회복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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